
3부 오름

(122) 사라봉과 별도봉

사라봉과 별도봉. 오른쪽은 사라오름, 왼쪽은 별도봉이다. 제주항에서 촬영. 김찬수

별도봉 북측 바닷가에는 깎아지른 듯한 벼랑이 있다. 김찬수

화북동, 이 지명은 별도봉에서 기원했다. 별도봉에서 촬영. 김찬수

사라봉은 표고 148.2m로서 제주항 동쪽 바

닷가에 접한다.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

을 비롯한 고전에 사라악(沙羅岳), 사라봉

(沙羅峯), 사라악(紗羅岳), 사라(沙羅), 사

라봉(紗羅峰), 사라봉(紗羅峯)으로 표기하

였다. 검색된 지명 표기는 고유어 사라, 한

자표기 사라(沙羅)와 사라(紗羅)다. 고유

어 사라 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

하다.

사라 라는 말은 지난 회에 다룬 한라산

성판악 탐방로 해발 1300m 지경에 있는 사

라오름과 이름이 같다. 사라오름의 사라

는 돌출하다, 두드러지다 등을 의미하는

고대어에서 기원한다. 제주 고대어에서는

이보다 앞선 형태로서 높은 산 혹은 돌

출한 산 으로 쓰였을 것이다. 이 말은 한반

도어 수리 에 대응하고, 오늘날 봉우리를

지시하게 되었다.

사라봉은 마치 쌍둥이처럼 붙어 있는 별

도봉과 대비가 된다. 멀리서 바라볼 때 별

도봉과 달리 봉우리가 돌출한 산이다. 별도

봉은 표고 136m, 정상에서 북측 바닷가로

뻗어 내린 등성이가 깎아지른 벼랑으로 되

어 있다.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고전에 별

도악(別刀岳) , 화북악(禾北岳) , 화북악

(化北岳) , 별도봉(別刀峰) , 별도봉(別

道峰) 으로 표기했다.

이처럼 이름이 다양한 것은 그 이름의

의미가 무엇인지 확신하기 어려워 발음하

는 대로 따라 적으려니 이렇게 된 것으로

볼 수 있다. 그런데 이 별도봉을 한국지명

유래집에는 베리오름이라고도 하는데, 베

리는 바닷가의 낭떠러지를 뜻하는 벼루의

변음이라는 설이 있다 라 했다. 이와는 달

리 별도(別刀) 나 화북(禾北) 등의 음

성형은 벨도 또는 벳뒤 를 나타내기 위

한 한자 차용 표기이기 때문에 음성형이

베리 와 거리가 있다. 베리 는 벨도 의

변음으로 보인다 는 주장도 있다. 모두 다

근거 없는 자기만의 생각일 뿐이다.

별도오름 은 별도+오름 이 아니라 별

+도+오름 이다. 우선 별 은 현대국어 벼

랑 의 조상형이라는 것은 이미 밝혔다. 별

ㅎ 혹은 별 에서 벼랑 이 나왔지만, 지

명에서는 벼로/벼루/벼리/벼 /비러/비레

/비례/빙애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.

제주어에서는 좀 더 분화해 벼- 를 베

- 로 발음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난다. 벼락

을 베락, 별로를 베랑, 벼룩을 베룩, 벼르다

를 베르다, 벼루를 베리, 벼슬을 베슬하는

식이다. 마찬가지로 별- 은 벨- 로 나타

나는데, 예를 들면 별(星)은 벨, 별미를 벨

미, 벼라별을 베라벨 하는 식이다. 따라서

이 오름 이름이 베리오름 인 것은 벼리

오름 으로 소급되므로 자연스럽게 해결됨

을 볼 수 있다. 벼랑오름이란 뜻이다. 본 기

획 뎌리벼리오름, 베릿내오름을 참조하실

수 있다.

그럼 별도오름 인 것은 왜일까? 별 은

벼로/벼루/벼리가 축약한 형태이므로 벼

랑+도+오름 이 된다. 이 오름의 표기에서

별(別), 악(岳)과 봉(峰)을 빼면 각각 도

(刀) , 화북(禾北) , 화북(化北) , 도

(道) 가 남는다. 그중 화북 의 화(禾) 는

화 라고 읽지만 뜻은 벼 이다. 벼 는 제

주어로 베 라고 발음하므로 훈음을 빌려

적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. 別(별) 과 같은

뜻이다.

북(北) 은 북녘 외로 뒤 라는 뜻으

로도 쓴다. 그러니 화북(禾北) 이란 벳

뒤 를 표현하고자 쓴 것이다. 어쨌거나 지

금은 한자의 음을 빌려 적은 것으로 인식

하고 화북 으로 읽고 있는 것이다. 화북

(化北) 은 화북(禾北)의 다른 표기이다.

다만 베 라는 발음을 적기 위하여 화

(禾) 를 쓴 것인데 이 글자를 오래전부터

화 로 읽어온 언어습관으로 인해 그 발음

을 살려 썼을 것이다. 화북동의 지명은 이

렇게 기원했다.

이제 여기에 사용한 北(뒤) 을 포함해

도(刀) , 도(道) 만이 남는다. 인근 벨돗

개를 표기한 한자 지명을 보면 별도포(別

刀浦) , 별량포(別梁浦) , 화북포(禾北

浦) , 성량포(星梁浦) 등이 검색된다. 이

별량포(別梁浦) 와 성량포(星梁浦) 역

시 別(별) 과 星(성) 은 같은 말임을 알

수 있다. 벼랑을 나타내는 별 을 나타내고

자 동원한 것이다. 여기서 나머지 梁

(량) 이라는 글자가 어떤 암호를 숨겨놓은

마지막 한 글자다.

량(梁)이란 훈몽자회에는 량 으로

나온다. 바로 이 훈음 이라는 말이 핵

심이다. 이 양(梁)이라는 글자는 특히 백제

계 지명에서 출현하고 있다. 이와 비슷한

글자로 진(珍), 등(等), 월(月) 등과 함께

여러 지명에서 모두 산(山)과 령(嶺)에 대

응하여 쓰였다는 점이다. 이것은 현대국어

의 발음을 그대로 적은 것이지만 실은 梁

(양)은 , 珍(진)은 돌 , 等(등)은

들 , 月(월)은 과 같은 발음을 빌려

쓴 글자다. 모두 을 표기한 것이다. 위

가 평평한 지명에 쓰인다. 별량포(別梁

浦) 와 성량포(星梁浦) 의 梁(양)에 대입

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. 놀랍게도 모두 다

벨 개 로 소급되어 버리는 것이다. 벼

랑으로 된 산을 배후로 하는 개 가 되는

것이다.

이란 여러 차례 다룬 바처럼 돌오름

의 돌 , 도레오름의 도레 , 다래오름의

다래 , 라미의 라 와 같은 기원이다.

이란 몽골어계의 고어로 평평한 지형

을 지시한다. 몽골문어, 칼카어, 칼미크어

에서 매우 유사한 발음으로 나타난다. 투르

크어에서는 뒤~뒷 으로 나타나는데, 이것

은 화북포(禾北浦)의 뒤 북(北) 으로 나

타낸 것이다. 과

뒤 는 발음이 다르

지만 같은 뜻이다. 사

라봉은 봉우리오름,

별도봉은 벼랑이 있

고 위가 평평한 오름

을 지시한다. 대비지

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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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라봉과 별도봉, 두 오름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


